
Sumitomo- Mitsui, 폴리올레핀 합병
LDPE·HDPE·PP 생산능력 188만톤 … She ll과 100만톤 크래커 합작

Sumitomo Chemical과 Mitsui Chemicals은 2002년 4월까지 Polyolefin 50대50 합작기업인 Sumitomo Mitsui

Polyolefin을 설립할 계획이다.

합병시기가 당초 2001년 10월이었으나, Japan Fair Trade Commission(JFTC)가 합병 계획의 핵심사항을 변경하

지 않으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늦춰졌다.

JFTC는 특히 합병에 따라 500종이 넘게 되는 PP(Polypropylene) 그레이드를 줄이라고 요청했다. 또 양사의 마

케팅팀의 일원이 가격담합 가능성이 있는 산업협회나 무역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등 독점금지법 준수를 보장할 것

을 요구했다.

Sumitomo와 Mitsui가 JFTC의 권고사항을 따름에 따라 감시기구가 2001년 12월14일 합병 추진을 승인했다.

납입자본이 5500만달러인 Sumitomo Mitsui Polyolefin의 사업범위는 LDPE(Low-Density Polyethylene)를 비롯

해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PP를 포함한다.

일본 총 생산능력이 LDPE 74만1000톤, HDPE 20만6000톤, PP 93만7000톤이다.

Sumitomo와 Mitsui의 2000/01년 폴리올레핀 매출은 1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고, Sumitomo의 싱가폴 자회사인

The Polyolefin과 Mitsui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Mitsui Hi-Polymer를 포함해 2004-05년 순 매

출이 23억5000만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3년 10월1일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Sumitomo와 Mitsui Group의 전체 합병은 2004년 3월31일 완료될 예정이

다. 지주회사는 7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며, 사업부문은 석유화학, 기초화학, 특수 폴리머, 특수화학, IT, 전자소재,

농화학, 제약 등이다.

Sumitomo는 싱가폴에 신규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 합작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동시기는 2006년이며, 합작

파트너는 Shell Chemicals와 Mitsui Chemical이다.

Sumitomo와 Shell의 타당성 조사가 2001년 3/4분기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2001년 말로 연기됐다 다시 2002년

으로 2차 연기됐다. Sumitomo는 12월14일에 Shell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고, 2002년 초에 확실한 결정이 내

려지면 세계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크래커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지는 싱가폴 Jurong Island의 Pulau Bukom이나 Pulau Ayer Merbau가 유력한데, Shell은 기존의 크래커

와의 통합 이점을 고려해 Pulau Bukom을 선호하고 있다.

Shell과 Sumitomo는 Jurong Island에서 47만5000톤과 51만5000톤 크래커 2기를 합작으로 가동하고 있다. 신규

크래커의 소재는 생산제품 공급보다 원료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umitomo는 2001년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3억7600만달러에서 2억7400만달러로 26% 감소했다. 고정 연구개발비,

직원들의 퇴직금 상각, 원료 코스트 증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초화학 및 석유화학 사업부는 9월30일에 마감되는 회계연도의 상반기에 90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물량감소에 따른 악영향 때문이다. 전년동기에는 7440만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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